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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동차대 사람간의 사고에 있어 과실적용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 부근(20M 이내)의 사고

▷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횡단 중 사고 : 과실 없음

▷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 횡단 중 사고 : 과실 80%

▷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깜박일 때 횡단 중 사고 : 30% 전후

▷ 보행자신호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중 사고 : 25% 전후

▷ 차량진행신호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중 사고 : 50% 전후

▷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횡단 중 사고 : 도로크기나 야간 등에 따라 10% 전후

▷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중 사고 : 25% 전후

자전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호있는 횡단보도

라면 자동차측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육교, 지하도 부근(20M 이내)의 사고

도로의 형태에 따라 50%-70% 정도의 높은 과실이 적용되며, 대략 20m를 벗어나면 그보다 약간씩 

낮은 과실 이 적용되고 50M를 벗어나면 일반의 무단횡단과실에 준하여 적용

 일반도로에서의 사고 : 20% 전후

일반도로라 함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나 지방도 가운데 왕복 2차선 정도의 도로로서 특

별히 차량 통 행이 빈번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간선도로에서의 사고 : 30% 전후 

간선도로라 함은 양 차도폭이 13.5m를 초과하거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말한다. 대체로 

시내의 주 요도로는 도로 폭과 크게 관계없이 간선도로로 보면 된다. 지역와 지역를 연결하는 

국도나 지방도 등은 왕 복 4차선이상 부터는 간선도로로 적용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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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여부나 사고지점 등에 따라 50% - 70%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전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대개 시내의 

주요지점과 주요지점을 고속으로 통행시킬 필요에서 건설된다. 간선도로보다는 격이 높고 고속

도로보다는 격이 낮다. 따라서 과실비율도 간선도로보다 높고 고속도로보다는 낮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100%과실, 자동차측 아무런 책임 없음.

 주택상점가 골목길에서의 사고 : 15%내외 

 교차로에서의 사고

도로형태별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5%-10%정도 낮추어 적용 

교차로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운전자측의 주의의무를 가

중시키는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이 다소 낮아진다. 

 보행중의 사고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좌측보행 중 사고 : 기본적으로 무과실이 원칙이나 도로의 

안쪽에 치 우쳐 보행했다면 20%이내의 과실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우측통행 중 사고 : 도로의 크기에 따라 5%-10%정도의 과

실적용이 된 다. 그러나 도로의 안쪽에 치우쳐 보행하였다면 20%이내의 과실

보도가 있는 도로 : 비슷한 도로크기형태에서의 무단횡단과실에 비해 10%정도 낮추어 적용되나 

도로의 안 쪽에 치우쳐 보행하던 중의 사고였다면 무단횡단의 경우와 같이 인정

보도가 있더라도 공사중으로 인해 차도로 우회하여 보행하던 중의 사고 :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사고에서 와 같은 10%정도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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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중 사고

기본적으로 과실없음. 다만, 후진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5%- 10%(골목길이나 일 반도

로) 혹은 20%(간선도로 등)까지의 과실적용 

 기타의 사고

도로에 드러누워(대부분 술에 취해)있다거나 도로에서 장난질 하던 중의 사고는 주간과 야간 에 

따라 각각 30%-40%, 60%-70%의 과실적용이 가능하다. 


